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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12. 9. 26. (수) 16:00 개최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김소영, 유남석, 이건리, 최성준 [가

나다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검증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대법관 임명

에 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였음 

대법후보추천위원회는 2012.9.26.16:00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

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렸고,기간에 특별

한 제한을 두지 않고 천거된 제청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마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였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제청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검증하고 그동안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

써,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납세․병역․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

의 노력을 기울였음

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4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대법원

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음

장명수 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

리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생각하며,이러한 요건에 맞

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말

씀하였음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임


